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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mainly on the Restoration(to the original state) of 『Sanbeon-bang애lj緊 
方)』 1 In this study, I got farrowing biblyographycal results. 

The Author of 『 Sanbeon-bang」 is indistinct. who supposed to be the person of 
Nambugjo era. And he belonged to Jepa medical man. The meaning of r Sanbeon bang』
is get rid of troubls。meness and take simplicity. And it supposed to be writed at the 
close of Yug Jo era. 『Sanbeon bang( ‘n has the comments of medicine, as well it has the 
prescriptions. The number of volume of the 『Sanbeon-bang』 is not clear yet, but it is 
about 10. By the survey of the contents, we can understand the 『Sanbeon-bang』
comes to the p。ints of the typical dificiency syndromes of JangBu. For that reason, 
Gyojeong[지seogug of Bug-Song goverment may take it as the text of correction. 

Key words: 『Sanbeon-ban상』, 『 OedaeBiyo」, bibliography. 

I . 繼 論

과거의 문헌에 대한 수집 빚 재편집 그리고 

복원작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요구 

하는 작업임파 동시에, 문헌이 가진 생명릭에 대 

힌 팀구이기도 하다, 힌편 야는 이 11] 사라져버린 

문헨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엽이므로 현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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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진행되는 연구이기도 하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모아지고 복원된 원형의 자료틀 통해서 

원래 그 문헌이 성행했던 시기의 문화가 어떤 특 

징 적 모습들을 띠고 있었는지 엿볼 수 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 런 의 때 에서 『黃帝內經』을 기본으로 하는 없 

~學 연구에 았어서, 居代 책이 만들어진 이후로 

『內經』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王째1)의 『;次

1) 土i:Jj( ‘ 중국 딩나라 때약 의학자로 호는 “1떻玄子‘’이 

다‘ 열찍이 太燒令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索問』이 
“세상에 매도는 판본에 찰못펀 곳이 많고, 편목이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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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黃帝內經素問』과 동일 시대에 정리된 문헌인 『

外臺秘쫓』 2)을 바교해 보는 작업은 『內經』이 가 

진 원래의 모습을 탐구하는 한 방편으로서 의외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剛緊方』은 실전된 

책으로 현재 남아있는 한의학의 문헌 가운데 『外

臺秘要方』에 가장 많은 조문3) 이 산재해 있고, 아 

울러 『外臺秘要方』과 비교해서 약 100덤가량 앞 

서 이루어진 孫思遊의 『千金方』과, 약 200여년 

후에 책이 만들어진 일본의 광波康賴의 『醫心方』

등의 세 문헌에 현재 남아있는 조문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였다4l. 따라서 『外臺秘要方』과 『千金方

치며j 앞뒤로 순서가 맞지 않아서, 문장의 뜻이 원뜻 
과 멀어지게 되었다(世本紙*젖 篇뎌重聲, 前後不倫,
文義愁1;텀r라고 보아, “정성스럽게 힘쓰고 널리 찾 

기를 12년 동안을(精횡:trt행誌r (#有其Al’ 歷十二年j’
하고’ “새로 발견한 卷들을 아울랴, 합히여 81편으로 
(策舊藏之卷, 合八十一篇)”하여, 762년에 『注휩帝素問 
』 24권을 편찬 완성하었는데, 여는 6세기 全元起가 『
뀔帝素問』을 주석한 뒤로 다시 한번 정랴 주적한 것 
으로 세칭 『次注윌帝素問』이라 한다 

2) 『外훌·秘몇」; 중국 당나라 王壽가 752년에 편찬한 의 
서, 전 40권 이 책은 딩나라 초기와 그 아전의 의학 
서를 수접한 것이다 옵序에서도 “무릇 古方에 관해 
서는 50∼60家의 著作을 모았고, 새로 편찬된 잭틀 
도 수백 수천 권에 이른다‘(凡古方鎭得五, 六十家, AA‘ 
操者向數二F百卷)”라고 하였는데, 이를 편집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모두 1104門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먼저 의론을 논술히고 다음으로 처방을 열기히였는 
데‘ 의약 처방 약 6천여 方이 살려 있다. 내용이 광 
범위하고 박식하며 책 중에 언용한 참고 서적은 모 
두 출처를 부가하고 있어서 중국 당나라 이전의 의 

학을 연구하는 데에 상당한 참고가 된다. 1069년에 
北朱 校正醫뿔局에서 교간하였으며, 1640년에 또 程
frf道가 교정하였다 현재 앵인본이 나와 았다( 『東
洋醫學大事典』, Ii'.熙大學校 出J:&局, 1999.) 

3) 宋}없 『外줍秘흉方』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모두 133 
門에 걸쳐서 표제어로 198조문〈부방-“又 方”의 형태 
로 으로 88조문 포함), 부가어로 51조문, 할주에서 2 
조문에 걸쳐 보인다. 程木을 가준으로 하면, 宋版에 
llj해 표제에 1조문, 할주 1조문이 적게 나온다. 

4) 이 세 문힌 이외에 『메j緊方a익 냐}용이 수록된 문헌 
으로는 『本草圖*짚, 『證碩本草』, 『本草鋼텀』1 『普빽方 
』둥과 우리나라의 『醫方類聚』 등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이란 책에 인용된 경우논 거의 『外훌秘몇方』과 
7千金方』올 통한 재인용으로 판단된다. 

『|메j緊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 그리고 『醫心方」에 실린 『 Jilli)緊方』의 조문을 통 

해서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는 재구성해 

볼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 『剛緊方』이 출현하던 당시의 모습을 역으로 

살펴볼수 있을 것이다 

특히 『外臺*싱要』에 인용된 「뻐懶方』은 현재 비 

록 설전된 책이지만, 北宋代 嘉祐 연간(1056 ∼ 

1063) 에 송대 校正醫書局에서 『外臺·秘要』를 비 

롯한 『千金要方』, f千金寶方』 등의 醫書들의 인 

용과 교감의 자료로 쓰인 문헌으로, 여기얘 기재 

된 醫論들은 현채 이해되는 『黃帝內*얻』의 醫論틀 

과 동일한 사상적, 역사적 궤적을 지닌다고 볼 

수 았다 그러므로 「剛緊方』억 원형을 살펴보는 

연구는, 비록 전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黃

帝內經』의 醫論의 원형을 살펴보는데 보다 나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뻐緊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작업 

의 하나로, 『뻐緊方4의 서지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론하여 본 책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차후 『冊iJ緊方』의 복원을 워해서는, 이 책이 산 

재한 『外臺秘몇方』, 『千金方』, 『醫心方』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삐緊方』이 담고 있는 의론의 벤 

역과 『次注黃帝內經素問」과의 비교고찰, 처방과 

약물 등의 특정에 대한 분석과 같은 과정이 펼요 

할 것으로 본다. 

Il 本論

1. 『뼈緊方』이 만들어지고 전해진 시대 

적 배경 

1) 정치사화적 배경 

『뻐l緊方」이 이루어진 시기는 南北朝時代5) 이 

5) 南北뼈Ai\'代는 서기 420년애 東홉이 멸멍하고부터 
589년 隨나라가 남북을 통일하기까지의 170년 사이, 
東홉16국에 이어 南北정권이 대지한 시기아다 이 
시가 南朝는 420년 劉l格가 풍을 멸망시킨 시기로부 
터 589년 쯤이 망할 때까지 宋(420∼479), 齊(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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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뷰조시대는 중국역사상 장기의 정치적 암 

흑시기였으나, 종교, 사상, 예술, 문화 분야에서 

는 중국샤상 보기 드문 찬란한 시대였다 표면적 

으로는 胡族들의 전성기처럼 보이지만 설은 漢/族

어l 의한 江南의 개발, 북방민족의 漢化운동 시대 

었으며6). 이는 역사적인 매경 1 사회 환경 및 사 

상문화 등 여러 요인이 종합하여 형성되었다 

한편 本鎬에서 다푸는 l'j메l緊方』의 신재문헌여 

이루어진 시기는 주로 居代이다. 땅나라 초끼어l 

법제가 완비되어 중국 왕조사의 황금시대인 “댈觀 

의 治’↑(627 ∼649)를 이루었고, 훔 玄宗때는 “開

j[;의 治”(713 ∼741)로 최전성기릎 맞았는데, 국 

기 운영어써 기본이 된 균전제는 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농지가 감소하였고, 豪族들의 토지경병 

이 성행하자 부병제 역시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 

다. 그라고 755년 안록산이 난을 알으켜, 북중국 

은 약 7년 동얀 대란에 휩쓸렸으냐 762년에 평 

정되었다. 정체의 중심지인 강남은 피해를 입지 

않아 당은 간선히 명맥은 유지하였으나, 이 난으 

로 당은 쇠망기로 접어든다 이런 시대적 배정을 

근거로 『千金方.n. 『外,펴+£·꽃方』 등의 책이 왼성 

펀 것이마‘ 
당대는 정치적으로는 北朝플 계승하였고, 문화 

적으로는 南朝의 漢民族의 전동을 동정하여 귀족 

문화괄 이룩하였다. 당은 그 문화가 세계적이고 

국제성을 갖는 문화였기에 주위의 여러 민족들 사 

이에 널리 보급되어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에, 일 

본에는 奈良時代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생하였다7). 

502), 梁(502∼'357), |댔('357∼589)의 4대 왕조가 교체 

되었고, ~t해는 439년 ~t짧가 五해 | 六탬j의 혼란스 
런 북뱅윤 동일한 시기부터 534년에 폈짧, 西짧로 
분열되기까지이고, 후에 東짧7. 北齊로 교체되고 댐 

짧가 :!ti쾌로 교체되었으며‘ 北周 또한 北齊를 멸망 
시켰고, 581넌 北l랩 또한 隨로 교체되었다 뼈는 陳
과 後梁플 멸빙시켜 南;It이 대치된 국변을 끝내고 
전국윤 풍일하였다‘(뺑育팎, 쐐芳 外1 *|‘:(:?;局 外 뽑, 
lfj펑科쩔lifil떼L 서울, ,,」끼바1 2003, p, 371‘) 

6) 洪元;ffll 'j1國짧쩡냈, 서울, 束洋짧學빠究1꾀, 1984,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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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학발전의 배경 

兩쯤에서 階}폼에 이르기까지의 의학발전익 주 

요특정 o] 라면, 엠상의학에서의 풍부한 경혐의 누 

적이마. 族病의 인식, 醫方의 장조, 新藥의 발견 

풍의 측면에서 진보가 있었으며 특히, 질병을 진 

단하고 치료한 임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醫案

형태8)로 된 껴書의 대량출현”은 이 시기 의학발 

전익 주요특색이다. 중국 고대의 醫學방서는 치료 

방제플 위주로 하는 저작물로 혹 鎭方만 았고 의 

론은 없으며, 혹 의론이 있고 藥方도 있다. 내용은 

內外 각과의 치료법을 아울러 수용하고 있거나, 

혹 잉상에서의 간여한 單方을 수록하고 있다9) ‘ 

다만, 진단 맺 기본이론은 크게 진전이 없었는 

데, 이런 정황은 F隨춤·흙觀농냉에 실린 醫學書目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이. 이 외어l 團代에 가장 중 

요한 저작인 천금방과 외대비요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여 보아도 역시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두 책은 대량으로 구체적인 藥方을 싣고, 진단 

과 이론방면의 서술은 비중도 적을 뿐만 아디라, 『

內*ii늄과 『햇雖잎의 범주를 크게 벗어내지 못했으며, 

藥方과의 유기적 관계괄 밀하지 않있다11). 

7) 供元뼈? 前tt~뿜, p. 105. 
8) 뽑茶은 辦짧施治의 원직에 따라 환자의 住狀, 病因,
病機, 服象, 좁象, ~뼈{, 治(£, 方藥, 쨌j量 둥을 기술 
하고 여기에 간단한 분석과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 
로 되어 있는 임상기록이다 의안의 초기 형태는 『
左댐』어l서 얻용Hili 醫J援과 醫和가 룹候를 치료한 기록 
으로부터, 『史記』, r르|뭘lit、』 등의 역사샤에 등장한다. 

쯤평 시기에 이프변 가치가 높은 의안이 많이 나왔 

는데1 휩洪의 까H後{벼急方」, 감u면、避의 『千金方』, 王훨 
의 『外좁·秘쫓方』 등에 수록된 의안들이 그것이다〈金 
南 , 「짧案이란 무엇인가」, 짧林 No.309, 5, 콤시, 
2004, p. 86.) 

9) 띔繼興, 中짧文없k學, 上海, 上海科學技↑|다出版社 1990, 
p. 157. 

10) 「隨志J는 모두 정6部 4Sl0:썽을 싣고 있는데, 養生,

練懶, 食經, 標馬 등을 제와하면 뽑뿜는 모두 3잃3권 
。]고, 뽑方뽑는 3714권에 달하여 94%에 가쌍다 그 
러나 기본이론은 겨우 9부 51권으로 『五8앓論』고} 『짧 

fkj험iJ명』 두 종류 이외에는 모두 『內經」 1 『했i經』 둥 

괴거의 져작이다. 진단방면에 관련된 저작도 겨우 
10부 29권뿐이다, 이러한 정황은 「웰「휩탬뿜;향文忘』 
에도 마찬가지이다,(洪元M, 前抱펄, p. 10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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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올라 이 시기에는 石藥의 복용이 유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칠뱅이 발생하여, 이른바 

解石散륜의 약방이 냐오게 되었다‘ 한편 東쯤의 

납하로 많은 사대부들이 江南으로 이주하는 닝}람 

에 “뼈氣”라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이 방면의 

처방이나 방서가 나타났다 

향편 시기에는 약물방변의 발전이 비교적 현저 

하여 1 本草書가 매량으로 출현하고12)' 약물품종 

이 증가 하였으며 약려학설이 벨달했다13). 

2. 『뻐j緊方』의 저자 

'fltil緊方」 혹은 『lllfi/緊』은 『隨書·經籍志』에 나오 

는데, “剛緊方1 十르卷, 謝士奏擺”라고 되어 있 

다. 『舊康書‘經籍志」, 『新庸書·藝文;志』에 모두 

“謝士太擺”이라고 되어 았다 “太”와 “泰”는 通用으 

로 의삼컨대 『庸志』의 “奏”은 바로 ”泰”字의 오류 

인 것 갇마 『日本國見죠書目』 에는 “謝긍긍泰”라고 

되어 있는데, “공’은 바로 “士”자의 오류이다. 그 

러나 宋많 林憶 등은 『新校 備急千金要方』序 에 

서 또한 “謝士奏” 이라고 하였는더l. ’‘泰’인지 1‘奏”

인지 아직 결정짓기에는 어려우므로, 우선 통설 

을 쫓아서 “謝士泰”라고 한마.14) 

11) 이런 정황은 직접적으로는 종교(佛敎, i효敎), 미선 
의 풍조가 성 행한데 연유가 았다. 당시 휩供, |땀뾰、景, 
孫思짧 등도 養生, %월맛, tfi藥, 求iw 등에 열중했던 
도교나 불교계의 인물이었다(洪元植, 前喝톱, p, 

109.) 
12) 뼈弘景의 『겨X草經集註』는 원래 365종이던 것을 7[ O

oj종으로 늘렸고, 딩대 『新修本草」에서는 850종으로 
증가하였다. 기타 이미 실전되었으나 蘭짧器의 『本
草#읍遺』는 송대의 『좁類本草』로 옮져 기록된 것이 
앉%여종에 달한다.(洪元植, 前抱書, p. 112) 

13) 약물의 품종이 증가되는 원인은 중국내에서 스스로 
많은 새로운 약-괄을 띨진하기도 히었지만, 서익각국 

으로부터 들어온 약물의 수도 적지 않다(洪元植, 前
抱휠, p, 112.) 

14) 본 내용은 현재 『外臺秘要』어1 대한 기존의 연구성 
과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高文鏡의 『外臺·짜몇方』文 
없~~까究(外뚫·秘慶方, 北京, 華夏出}없社, 1997' pp. '17 
0∼ITT2‘)와 高文績가 圭祝하고, 양BH뼈治 등이 집펼 
힌 「醫心方』文願鼎究(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p. 651-821.)를 바탕으로 하고 보충하였다. 

『메j緊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謝士泰’는 증명할 만한 사료가 없으며, 평생의 

년도를 쌍고할 길이 없고, 일반적으로 단지 六朝

H훈↑'tl5) 사람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면 아마도 謝e=,;는 

南北朝時期의 사람여다. 

『外臺秘要』에서 인용한 『삐j緊』의 유설된 문장 

을 살펴보면, 『머U緊』의 저작시기 이전 사람들의 

저작은 모두 셋인데, 이는 扁聽, 용公, 華{강이며 1 

그 중에서 扁龍을 인용한 것이 비교적 많다16) ‘ 

이는 『千金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

千金方』에서 인용된 扁흉iM'렀文들의 작자는 鍵쯤六 
朝시대의 “扁聽學派’의 계승자o]다17). 扁용,§은 “齊、

15) 六朝時代 • 중국 3국시대 吳·東쯤 및 南朝의 宋·齊·
梁-陳을 합한 시대 모두 南京을 國都로 하고, 陽子
江하류의 揚까|를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중 
류의 규Tii·i‘|를 군사상의 요지로 삼아 華北의 정권과 
대항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나고 있다 위진냥북조사 
대와 거의 같은 시간 공간을 포함하는데, 원래 귀족 
문화(궁중문학 홉隨‘續옮 등)가 왕조를 달리히면서도 
통일성을 지녔기 때문에 문화사적 시대 구분어l 쓰앤 
다(네이버 검색) 

16) 中國醫箱考에서 “『外臺』에 실련 『뻐j緊Jj~의 ‘六趣論
은’, 『難)經·二十四빼』의 글을 연용하고, 아울러 ‘扁짧 
日’이라고 일컬었다. 『짧經」의 글과 그 글은 비록 서 
로 조금 다르지만, 모두 『難*얻J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얀다‘ 『隨誌』를 살펴보면, ‘『뻐緊方』十츠卷, 
때士泰 擺’이라고 하였다, 이는 태t士泰가 |옆나라 이 
전의 사땀일 뿐만 아니라, 『앓태얻』이 越人에게서 나 
왔다는 것이, 楊玄操에게서만 창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냐타낸다. 『外台』載r뻐j緊方j六極論, 引二十四짧 

文, 井稱扁짧티‘ 其文뼈稍異, 而井ψ in:주是앞, 考F흡志, 
載『剛緊方』十三卷, 쩨士컷환짧 是士泰系予隔以上A,
HIJ是經屬之千越A者r 不特•,lilj千楊玄操,”{꺼波元J~L. 中
國醫籍考, 北京, A民衛生出}없社, 19!1i, p‘ 63)라고 하 
였다. 

17) 그 중에는 불론 圖奏시기 이전의 扁용% 짧쯤六朝시 
기 이전의 “購關派”의 전승/\}, 戰國시기 泰越A 扁
흉명의 학술적 관점 들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蘇禮
는 1‘k리왜名파l경II염”애서 다음과 같이 걸콘"''었니 [P
扁騙은 본래 상고시기의 전설상 혹은 선화 속의 인 
물로 후대에 이어져서 周泰시기에 이 JJ] ‘고명한 의 
사’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 司馬灌아 쓴 扁짧은, 뺑 
國λl기 말이l 「짧經J을 쓴, 扁關이라고 일컬어지는 
빼海의 名醫 奏越A의 생애와 사적이 소재가 되었으 
며, @ 동사에 先奏시기 그 외 扁없이파고 일컬어진 
명의의 일화에서 가공된 고대의가의 형상이다.(蘇禮, 
r『千金줬方』所引扁짧f失文及其學術價個, 醫古文知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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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f’의희의 창시자이며, 용公과 華ft는 모두 댐鎬 

學派의 계승자인데, 의학유파로 말하자변, 뺨f\;는 

”J!f派” 體家에 속한디 고 볼 수 있다 

3. 『뻐j緊方』의 名義

『애lj緊』의 명칭과 뜻은, 번잡한 것을 깎아내고 

간략함을 취한다는 뜻이다18) 바로 孫J믿、適이 발 

한바 ‘’여 i:'] 의학 경서를 널리 채집하여, 벤잡하고 

중복된 것뜰을 깎아 버리고, 간이함에 힘쓴다 

,”19) 는 것으최 그 목적은 딩연히 실용적인 젓을 

힘써 구하든 것이다. 

일찍이 서기 501 년에, 北鋼정부도 또한 醫官’

을 조직하고 이런 작업을 하였논데, 『鍵書·世宗本

紀』에 근거하면 “땀方이 호변하고 방대하여 이리 

저리 흘러 다니는 곳이 많아서 病에 임해서 藥을 

투여하므로 갑자기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기 

힘뜰디 ‘ 이에 맘딩관원에게 명령하여 여라 醫工

뜰을 모으게 하여, 편차플 찾고 간략함을 추구하 

여 정밀하고 요약됨을 힘쓰게 하였tj-”2이라고 하 

고1 精方 32권응 친히에 領布하였다 , 따라서 딩 

시 호번했딘 經方흙에서 좁 더 실용적이고 실제 

엠상에서 적용이 가능한 책을 편찬하는 추세를 

따라 이 잭을 펴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뻐j緊方』으1 인용문헌을 통해 살펴 본 

간행년대 

Nα 55JtJI, r;않, 上파다1醫했大핑, 1997, pp. 29∼30‘) 

18) 이렌 의 uj 애서 1첼代보 “뻐緊”이라는 명칭이 짧뽑어1 
-웅장한 경우는1 『뻐j짧}j』 13권(南北l , 찌士泰), r뻐j 
緊本센』 5권(!땀代, 楊根之), 『II緊했M』 3권(宋代1 王

承宗), 『뻐l緊했!,i(』 3권 (JilJi\;, i.VJ\宗) 등이 있다. 이 
책듬은 현재 모두 실전되었고, 『삐j軟方』 외얘 『llJil緊

4‘;건(e 는 本폐땀에서 더리 인용되고 있디.(각 항옥 何
써쩌 좁, 며!행l첸代醫家샘綠l 」t京, Afl:.챔j生tl:JJ댔社, 
1991 참조) 

19J ~w1急F金~)j」 버!子 ; “1뿌짜휴11經, R에我緊필, 1%在뼈 

易”
20) “땀Jjj션t따, 헤4댐j월l옳, E생1힘投했, 쭈m텅究‘ 更令有司,

~~~짧;[, 함염fflt뼈l 務M버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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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謝R는 “齊派’醫家의 한 사 

람으로 “扁騎學派”에 속하는데, 『冊tj緊方』에서 그 

는 扁흉~혔文들을 동하여 진월인 편작과 유관한 

학술자료를 남겼고 鍵쯤六朝시기 이전의 病理學,

줍휩rr學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21) 

宋gi: 林憶 동이 『{흉急、千金要方』을 교정할 때 

뀔 等의 재주가 박식다문하다고 일컬어지기에 

는 부족함여 았지만, 맡은 얼이 오로지 의서를 

교감하는 일을 담딩하였기에, 『進藏』으l 3JJ錄과 

공작, 사적인 여러 판본들을 몇 차례내 찾아보고 

탐구하여 , 그 잘못됨을 바로잡고 유실된 것을 보 

충할 수 았었습내다 글이 중복된 것을 깎아내고, 

일에 순서가 없는 것은 정라하여 차폐를 편집하 

고 부류벨로 취합하여, 期月 (1년)만에 공이 이루 

어 졌습니다 鋼領이 비록 세워졌으나, 글의 뜻은 

오히려 의문스럽고 막혐이 았었기에, 근본을 상 

세히 살펴 말엽올 바로잡았으니(본원의 뜻을 상 

세히 살펴서 말엽의 가지를 교정하는 것}, 예룹 

들면, 『素問』, 『九塊‘』, 『靈#파」, 『甲ιJ' 『太素』,

T뚫源』, 댐家의 本草書1 前古의 服書, 『金핍玉E힘 

』, 『 II‘JI마패끽、』, l껴↑上·싫의 Cjfrlj짧 /j‘1, 짧l)l다 r뻐폐,,패 

등의 부류틀은, 그 출처에 관계되는 일을 핵심까 

지 연구하지 않은 젓이 없었습니다‘ 흑시라도 빠 

진 것이 었으면 또한 거슬러서 끈원을 살폈으니, 

이를테면 『五魔땀』, f千金驚』? 『崔R暴要」, 『延年

秘錄』 , 『正元廣flj」, 『外台秘몇』, 『兵部手集』 , 『夢

得傳信』 등의 부류에서, 모든 학파에 대해 그 이 

치릎 상고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디 相互 칠정하 

고, 반복하여 상고하며 살핀 연후에 , 유살펀 끌과 

의섬스라운 뜻이 환히 모두 밝이졌습내다‘ 책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쓰임은 오히려 새로우니, 가 

히 만벡성을 구제하고, 성스러운 好生의 마스림 

이 쇠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階

下께서 널리 사랑하는 마음을 돕는다면, 한갓 지 

극히 太zp.한 사대가 될 뿐만 아니라i 설로 皇極

께서 下陽하선 福을 보탬이 있을 것엽니마‘ 校휩껴 

21) 생째l'!, 「『F金떻거」?Ml扁잃f失文及其學術價{直, 뽑古 
文知誠 No. 55期 t海, 上海中醫藥大탤, 1997,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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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끝남에 그 원본을 손질하고 베껴서 삼가 

바치나니 , 바라옵건대 대략이나마 친히 살펴보옵 

소서 .-太子右贊善大夫보高保衛‘ 尙書都官員外郞닮 

孫奇. f혀書司封郞中充秘蘭校理f딛林憶, 尙書工홈M총 

郞薦↑좋講b'!錢象先護上 ”22) 이라고 하였는데 , ’‘근본 

을 바로잡아서 말단을 바로잡는-端本以lE末” 혹 

은, “물길을 거슬라서 근원을 탐구하는-湖流以討 

源” 두 가지 방볍을 채택하여, 대량의 醫書를 수 

집하고 교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상에서 본마 

면 林憶 등이 교정작업에 사용한 두 부류의 책들 

중에서 ' WJIJ緊方』은 근본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마23). 

아울러 여기에서 교감에 사용한 대량의 의서들 

을 열거한 것을 보면 1 전후 시대적으로 대체적인 

원칙을 발견하기 어 협지 않은데, 그는 謝士泰의 

『fITTIJ緊方』을 『金置玉핍』, 『M後備急』의 뒤, 『짧1]1물 

子鬼遺論』의 앞에 나열하였다 이로써 林憶이 이 

책을 南北朝時期의 저작이라고 여겼음을 추측할 

수었다. 

그 다음으로, 현재 ?JI-臺秘몇』를 제외하고는, 

『冊I]緊方』을 비교적 많이 인용한 책은 孫思遊의 『

千金方』인데 ,24) 그 이전의 方書들이 『뻐j緊方』을 

22) 『新校備急、千金몇方序』 • “§等『때f多通, 職專典校,
子是請內府之;f,t.、뿔. 探道藏之別錄 公私였本‘ 擺뚫凡 
遍 得以正其批慘 補其遺f失‘ 文之重復者멍lj之‘ 事有不
倫者編之 編;j(類聚 期月功至, 網領@@有所立‘ 文義햄 
或疑fill.. 是甲端本以正末 如『素問』, 『九塊』, 『靈樞」, 『
甲ζ』, 『太素』, 『東源』, 諸家本草, 前古服뿔, r金置玉
핍』, 『 JJt탐備急』, 謝士泰「R뼈緊方』, 『짧Ji힘子鬼遺論」之 
類. 事關所出‘ 照不댐f核, 尙有所關, 而又뼈流以듬펌原 
如『五塵經」, 「千金驚』, 『崔R緊몇』1 f延年秘錄」, F正
元廣利』, 『外台찌몇'· 『兵部手集』, f夢得{횡↑름』之煩‘ 
凡所派別‘ 無不考理‘ 互相質IE. 反覆樞參 然f즙遺文疑 
義 ;煥然옆8.JJ. 뽑雄是舊. 用之J堆新, jjJ以濟핍靈 떠l明 
뿔好生之治, 可JJ、{핑기아F ll!IJ主上廣愛之心. 非徒寫太

平之文致 實可依皇極之錫福. 校歸없成 .뽕寫{尹始. 경§ 
以上進. f,ff;f.浦親魔 太子右贊善大夫g;:高保徵. 尙書都
官員外郞§孫奇, 尙書;司封郞中充쩨開校理ti!林{흉 尙

뿔工홈IWr郞德{;'f講§.[錢象先짧上,” 
23) 『flljij緊方」원문의 교감작업 결과 「千金方』 교정 당시 
에 사용한 『뻐緊方」파 『外臺』에서 얀용한 『뻐j緊方』 
사이에 약간의 출입이 있었다. 동일 계통의 다른 판 

본인 것으로판단된다 

『冊lj驚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인용한 책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25). 따라서 

『매j緊』의 저작서가를 보통 六朝시대 후기로 간주 

한다 

5. 『뻐j緊方』의 내용으로 본 간행지역 

『外臺』에서 인용한 『삐緊』의 조문은 251조26) 

에 달하는데, ‘牌氣’를 치료한 처방이 별로 없 

다27). 『醫心方』에서 인용한 『뻐l緊』의 失傳내용을 

살펴보아도 또한 이 방변의 내용이 없다. 孫思銀

이 말하기를, 

“鍵周의 시대에는 아마 이렌 질병이 없었기 때 

문에 挑公(挑↑합행. 498∼583. 南北朝時代의 北

周의 醫家)의 『集險方』에서는 별로 자세히 언급 

하지 않았고, 徐之才의 『徐王八世家傳效驗方」에 

서 편찬하고 수록한 것에서도 그에 관한 내용이 

없다. 오직 三國oJ 鼎立하여28) 풍속과 교화가 일 

24) 이는 林憶의 校語와 『外臺』에서 연용한 Tffl세緊』의 

내용에서 “『千金』同’이라는 주석을 단 부분야 『醫心
方』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대서 알 수 있다 

25) 『千金方』卷六 第) “治崔目 iifij” 조문 아래에 송신의 
小字注로 ‘’애後궁극, 『뻐緊』載支太醫法”이라는 말이 있 
는데, 송신들이 보았던 『IN!즙方』은 이 ui 휩洪의 옛 
저작이 아냐며 아는 오히려 후대 사람들이 이IH탐方』 
에 첨가한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高文續, 『外臺秘、횟 
方」引用書;g文敵考略, 外j훌,秘‘委方, 北京, 華夏,'l:JJ없社, 
p. ffi8.) 실제 『1꺼後方』에서는 “삐j緊”이 1회 동장하 

며 본 벼용은 나오지 않는다 
26) 『外臺秘몇方J에서 rt메j緊』의 인용조문의 수에 대해 
서 高文錯는 252조라고도 하고, 262조라고도 하였다 
小曾戶洋의 조사(小曾戶洋, 宋版『外臺秘몇方」所덤|별; 
名A名等索引, 東洋뽑學善本휩쓸뿜 第八때, 大吸, 東洋
醫學뻐究會, 1982, p‘ 220.)를 끈거로 본 연구에서 다 
시 조사히였다 

'Z?) 高文鎬는 단 한 조문도 없다고 하았으나, 『外臺·秘
몇方』의 肉極寒熱의 끼、風딩 11易方‘’에서 “顆뼈lj홍弱”이 
라 하였고, 『千金方』 행七에서도 송산의 교주에 “뼈| 

弱”에 대해 밝혔다. 아울랴 부가어로 냐온 부분에서 
역시 r千金方』을 인용하면서 下魚빼弱에 越@@?易을 
쓴다고 하였으나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모두 肉敏, 下魚에 따른 부가주치로 나오는 만큼 주 
된 내용은 뼈l弱이 아니다. 아울러, 11세기 말 Wi'썼이 
『뼈氣治法總要4가 편찬할 때 자서에서 r뻐緊方a을 
참고하였다고 하였으니, “뼈氣”에 대한 내용이 완전 
히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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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았고, 서라와 이슬이 고르지 않고 추위 

와 더위갇은 기후가 같지 않았으므로 關西地方과 

끼1J~tJ也方에서는 이 병을 볼랐던 것이다”29) 라고 

하었다. 이에 근거하면 아마도 템&가 北方A이 

라논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外1활秘꽃‘」에서 인용한 『illJi)緊方』의 유설된 

문장에서 (26권 15조) nr門을 “通事令史”에 빗댄 

1갈이 있는데, 이 것은 門下省의 소속관으로 현재 

잇料에 의하변 南北빼시기에 오직 北齊에 이런 

명 칭 이 있었다3이 , 그러므로 『il!llJ짧』은 北齊에서 

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6. 『뻐j緊方』의 성격 

『外臺秘‘떻』에서 인용한 『剛緊』의 유실문으로 

볼 때, 이 책은 다른 六朝시대의 方뿔와는 성격 

이 다르대. 六빼시대의 方뽑는 “앞 세대의 현인들 

을 높여서 서솔한 것 『深師方』’'31) 이든, “유실된 

것올 취합하여 모온 것-『 IJ~I듭方;'32) 이든; “스스 

로 써 보아 效果를 본 것 「百〕方.1"33) 이든, “참 

고히l 보아서 효괴푼 얻은 것-『集驗方」”34) 이든 모 

두 하L-t의 공통된 특정이 있으니 ' 실용을 중시하 

고 이론을 경시한 것이다35). 

28) 南北때Ill}代에 北때는 西짧와 :i1rni로 나뉘고, 다시 

北齊, ~t댐J.5'- 바뀌어서 三I행鼎立이라고 비유하였다, 
(孫思逃 껴, 李景榮 等 校짧r {#急千金폈方校釋, ~t 
京, 人[료까r±JBl:R社, 1998, p, 163.l 

29) F써i急千金찢方』 행七 ~l-- . “짧1혜之↑i 蓋無t어힘, 
j빠以挑公『集驗』珠不P.1:1tii.J, 徐王f윗錄未以않意, 特以三
;nm빠1 Jl'i<J)(末기 꾀뚫不i깐, 寒暑不等, 꿇以關西, ?可
北不;없Jlt:J§:. ” 

30) 通힘令잊는1 r벚代 末에] 뻗쐐가 쨌&王。1 되이서 秘뿜; 

令을 설치하였는데, 짧文帝7} 中뿜令으로 고쳤고1 藍
司와 通El:郞을 두었다. 나중에 혹 “通事”라고도 불리 
며, 휴 “週팎舍A"o]라고도 옐켠었고‘ 왕의 명령과 
신히틀의 상소문을 답딩하었디 “令史”는 몇代매 蘭
줍r令셋, fl;)팍令와가 있어서 문서를 관장하였디 F즙 
뱀이후에 令史는 品뼈가 없어졌고, 三省六部 및 倒
{짜펄의 저급판윈이 되었다 

31) “빼述前췄” 『深ft iii方』을 말한디 

32) 『휩따IJ‘j信個急1J」序 • “혜씀週]딱’ 
33) 핸[펴隱탬『補!해JJ、JI§百 -方』序 • “ l~ffl염力” 

34) 『;빚驗)]』”w挑{함!11{밍」 ; “參校徵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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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JI)緊方』은 이와는 달리, 당시의 醫書가 處方

만 있고 醫論이 없으며 醫옳만 있고 處方이 없는 

형태를 고쳐서, 醫論이 있고 處方이 있어서 , 理論

과 治法을 모두 중시하였다 즉 理法方藥을 모두 

중시한 것 o]다36) 더욱이 그 이론부분에 매우 많 

은 독특한 견해가 있었는데, 불행히 엘찍이 망설 

되었으므로 학술계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건대 수집과 복원의 펠요가 

있다. 

예플 들면 “五職勞rntt''. “六極論” 둥37) 은 모두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의학이론이며 , 마른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38). 이는 調£가 발맹한 

이론일 수 있으며, 좀며 주목받아야 할 가지가 

있는 醫論으로 여겨진다. 

7. 『뻐j緊方』의 권수와 소설 

이 책의 권수에 관해서, 『隨志』에서는 13卷야 

라고 하였고, r新·舊曺志、J에서는 12권이라 하었 

으며, 『日本國見在書팀』 및 『通志·藍文略」에서논 

10권이라고 되어 있다‘ 『外臺秘흥동方』에서 취합한 

卷數와 목차로 보건대, 王憲가 보았던 판본은 적 

어도 11권까지는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문헌 

의 오류인지, 傳本이 달랐던 것인지 알 수 없다. 

한편 。l 책은 宋代 嘉祐 년간(1056 ∼ 1063) 

까지 존재하얘 林憶 등이 『千金方』 1 『外臺秘흥동』 

를 교감할 때 모두 o] 책을 썼다39). 대략 靖康의 

변(1126-1127)40) 때 소실되어서, 見£의 『컵6 

35) 高文鎬, 外臺秘쫓方짧考, 外j훌秘찢方, p, 92.8, 1993. 
36) 高文罷,r짜훌秘찢方J史料及文願價f直考述, 外J훌rn몇 

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 1[%
37) 『外臺』 16권에 나온다 이 1醫詞에 대해서는 뒤애 

자세히 다룬다. 

38) r千金方』어1 실런 것도 『뻐緊』에서 인용하였다. 

39) 폐뻐이 11세기 말 『뼈氣治法總흥동』 自j추에서 『뻐緊方 

」을 참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11세기 말까지는 존재 
하았다고보아야한다 

40) 중국 北宋 款宗의 펴냈 연간(1126∼1127)에 수도 
東京(현재 河南省 B업封)이 金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 
아 함락되고 北宋이 멸밍하게 된 사건으로 南宋이 
성립허였다 당시 金나라는 많은 귀중품과 함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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顆讀書~퍼1)' 陳IX;의 『直짧書錄解題』42)에논 수 

록되지 않았다. 

8. 현존 『뻐緊方』의 조문 

본 연구에서 宋版 『外臺秘要方』을 기준으로 했 

을 경우, 모두 133首43)에 걸쳐서 직접인용(표제 

어)으로 198조문44)' 간접인용(부가어)으로 51 

조문, 할주에서 2조문에 결쳐서 총 251조문이 

보인다45) 程本을 기준으로 하면, 宋版에 비해 

표제어 1조문, 할주 l조문이 적게 나온다. 이 외 

에 程本에는 程術道의 딩序에 1회 보인다 

『千金方』에서는 송신의 교주로 9門에서 11조 

문이 나왔는데, 두 조문만 『外臺秘要方』에서 나 

오지 않는다. 출전을 밝히지 않은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은 조문을 『外臺秘要方』에서 인용된 『뻐l 

緊方』에서 확인하였고, 『千金靈方』도 마찬가지다. 

가와 사대부의 大量의 도서를 가져갔고, 東京城 내 
의 공적, 사적인 도서가 텅 비게 되었다(『宋史』 권23 

의 「款宗記」에 “寫之-空”이라 하였다), 『宋史』에서 
이를 통계하였는데, 太祖, 太宗, 월宗 때 '3327부 
39142권이었고, 仁宗, 英宗 때 1472부 없46권이었다. 

다음 神宗, 哲宗, 徵宗, 삶宗 네 황제 때 1906부 
26289권이었다, 이들은 중첩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 
므로, 총 67(J5부 73877권이었는데 이것이 텅 비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全元起本 『素問』도 소실되 
었다(段進山, 『素問」全元起本짜究與輯復, 上海, 上海
科學技術出版社, 2001, pp. 29-31.) 

41) 那縣讀害志、 ‘ 宋代 파公武가 엮은 도서해설 목록으 
로 4권이다. 經史子·集의 4부를 다시 類로 나누어, 
部와 유의 첫머리에 서문을 붙여 책마다 권수, 저자 
의 약력, 내용의 개요 등을 적었다.(네이버 검색) 

42) r直濟書錄解題』 ’ 宋代의 書目解題로 22권이다. 直
짧 陳振孫이 편저했으며 간행 연대는 미상이다. 經·
史·子·集의 4부로 분류되어 있다. 淸代에 와서 『永樂
大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책으로 
밍실된 서적 古뽑 댐本의 월同, 저자·편자 등이 밝혀 

져 주목을 받게 되었다.(네이버 검색) 
43) 首 , “門” 혹은 “篇”으로 볼 수 있다 
44) 부방(“又 方”의 형 태로)으로 88조문 포함한다, 
45) 본 연구에서 小曾戶洋의 「宋版『外臺秘要方』所引書名
A名等索컨|」(東洋醫學善本嚴뿔; 第八Ill!·, 大版, 東洋醫
學冊究會, 1982, p. 220‘)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하여, 
직접인용에서 한 조문이 빠진 부분을 추가하였고, 간 
접인용에서 한 조문을 빼고 두 조문을 추가하였다 

『flj緊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醫心方』에서는 19門에서 표제어 33조, 부가 

어 2조가 남아 있어서 총 35조문이 보인다. 『冊lj

緊方』46)과 『剛緊論』47)을 아울러 썼는데 , 같은 

책으로 전본계통이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 

울러 『外臺秘要方』에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었다 

이상 세 문헌은 『剛緊方』을 직접 인용한 것으 

로 보이며, 이 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배後備 

急方』48)의 조문(1조문이 나온다)은 직접 인용으 

로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폐後備急 

方』은 원본에 비해 후대에 많이 변형되었으므로 

확정할 수는 없다49)_ 

『中國醫籍考』에 3회 , 『靈樞識』에 8회 , 『本草

鋼덤』어1 9회%), 『普濟方』51)에 14회52) 등이며 

46) 모두 열 곳에서 『II緊方』을 인용하였는데, 卷六, 卷
十七, 卷十八 등에 나뉘어져 보인다‘ 

47) 모두 일곱군데 『뻐l緊論』을 인용하고 있는데, 卷­
卷四, 卷五, 卷七, 卷十--, 卷十五, 卷十ji, 등에 나타 

난다‘ 
48) 얘”왔備急方』 ; 중국 팝나라 홉洪이 편찬한 方뽑, 『
꺼後方』이라고 약칭하며 전 8권이다 3세기경에 이루 
어진 이 책은 작자가 펀찬한 『玉핍方』(100권)에서 구 
급 의료에 쓰이는 실용적언 驗方 및 긴단한 갓품을 
뽑아 편집한 것이다, 처음에는 『IH後채후方』 또는 『
따後쭈救方』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후에 梁나라 階弘
景이 101방을 증보해서 『補關IN後百-方』으로 개명 
하였다. 그 후 금나라 楊用道가 『짧類本草』 중에서 
뽑은 單方을 덧붙여 『|빠廣폐後方』이라 이름한 것이 

현존하는 다H後備急方』이다,(東洋醫學大事典 참조) 
49) 앞서 『外臺秘쫓方』의 서지사항에 대한 연구에서 각 
주로밝혔다 

50) 處方에서 8회 나오며, 이 가운데 6회는 『外臺秘몇 
方」어l 나오고 있다. 아울러, 李時珍은 「序例第一」 卷
上 序例上 “引據古今醫家뿔덤”에서 『本草뼈텀』에서 
인용한 책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는 뼈 
뾰、景 이하로 居宋의 여러 本草書에서 인용한 의서는 
모두 84家인데 團「윷微가 많다고 했으며, 여기에 『뻐j 
緊方』도 포함되어 았다. 아울러, 자신이 인용한 것은 
이 옛 책들을 제외하고 277家를 인용한 것이라 하였 
다, 즉, 해士泰의 『II緊方」은 舊本의 本草뿔에 인용 

된 부분을 “再引用”한 것이다, 
51) 『普濟方』 ’ 명초 宗室 周定王 朱꽤의 주판하애서 
)않碩 劉醒 등의 醫官이 전대의학방서뜰 모아서 편 
찬한 것이다. 1403 1424년간(永樂 연간), 모두 168권 
(『明史輕文志』에 “六十八卷” 이라고 하였는데, 앞에 
“-百” 두 자가 빠진 것이다)인데, 의학 각과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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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책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션사 보인 

다고 해도 지l차, 삼차 인용된 부분들이므로 별로 

의띠가없디 

9. 『뻐j緊方』의 목차 

목차 혹은 목록은 한 책의 강링이디 목콕으로 

부터 작기-가 전체적인 책의 내용플 어떻게 이해 

히였는지 어떤 의도로 책올 기획하고 작성하였는 

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산출펀 책이 어떤 내용을 

댄고 있는지판 알 수 있디 

이 책의 내용 및 차례의 구조에 관해서는, 오 

렛동안 전해지지 않아서 상세히 고찰할 수는 없 

으니 , 디 만 『外좁秘폈』고} 『二F金方』 빛 『醫心方』

에 인용된 유실문을 근거하여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강디‘ 

양一. 상고할수 없음‘ 

!ff;~」 '1l'.~L111i£1止, 虛겠nm댔, 大陽熱實, 大!傷j짧 

됐등, 

싫:C:.. rli亂, 4뱅節, #따lft寶, 皮1꿇寶, HI門問寒,

IUMI. 쟁O꺼옆治 등. 
卷따|. 꺼’떠L洞lilt. 三佳、病, Ht'i짜Ii, 順!뮤實熱 등. 

감J.i. 1~11깨;JJ꽃 1111. nm熱上氣, 縣團뺨 등 

싼六 5유싸, 鬼뺑 등. 

캄七- ±i.n織勞폐(매;心깨nm'협의 寒熱虛寶) 등 

참k 六極폐()fjjJJIK肉氣骨精의 寒熱L단펀〔) 등 

캅九 .±iJI . 1짧단, ~yt’$Jj, 柳면, 發背, 5없꿇, 深

빠, 火꺼 등, 

캄十 j댐病, 판퍼, 五F. !그}[, 中惡, 沙淑, 馬

염폐둥. 

감 /-•. 되1표됐 등 

히여 분듀히고 편잔한 것으로, 모두 1960론, 2175류, 
7781 법, 61739방, 239도이다(사고전서재요에 근가) 

칭나바 츠기이l 떼내내소파』갚 편성한 때 426권으로 
개편히있다 

52) 표재어 2조문, 부기아 9조문 능장히며, 『」f-{if:方』 인 
용 7조문, o·外,과재1렛)jJ '?l용 4조문이며, 익간 추가 

딘 것도 있지만, 송신의 고l주6).1"-.5~ 기본석으j료 두 

책은 깎고했디;il 본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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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외에도 또한 天行, 五官淚病, ;J、兒病,

五職蟲, 五總死, 용t食物中毒, 金慣, 服石(禁를、) , 

廠짜, 厭擺, 陰f휩, 빼없園, 염、肉, 孤吳, 服藥節度

등 권차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현재는 상 

고할 수 없다, 그 외에 한 조문에서 댐第十七卷 

中”(五챔)라고 하고, 한 조문에서는 “出第二十九

卷中”(써論)라고 하였는데, 잘못 옮겨 쓴 것으로 

의심된다. 

이 목차륜 비슷한 연대에 책이 만틀어진 『11~後

備急方』53)' 『劉핍子鬼遺方』, 『1J、品方』, 『集J險方』

등 어느 정도 복원이 된 책의 목차와 비쿄해 본 

다면54) 이 책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듯하다. 현재 확보된 목록만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冊lj緊方』은 『IN後備急方』에 비해 ‘備急”보다는 

때뿜의 가능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계의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O짧n땀의 虛勞傷에 대해 많 

이 다루고 있다. 아울라 이、品方』의 목록55)과 비 

교하면 그 권차나 비슷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冊1)緊方』이 O짧|빠의 虛領에 대해 실제 

임상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處

方을 핏받침히는 딩시로서는 규범회펀 |淑|떼。·ll 펀 

한 體論을 섣고 있었으므로, 그 후 본 연구의 주 

요 대상으로 삼은 세 문헌들에 대량으로 기재되 

었고, 송대 校正醫書局에서도 쿄정의 자료로 삼 

은 것으로 보인다 

III. 結論

본 연구는 과거의 문헌에 대한 수집 및 재편집 

5:l) 최근 尙志힘이 복원히여 『補輯JJ、~!믿方』이라는 책윤 
출핀하였다(尙忘램, 쩨輯씨l즙方, 合n~. 安微科쟁년£術 
出Jtli社, 1996) 

54) 「『外꿇泌찢方꾀|用文廠考略」(高文鎬, 『外,훨·%폈JJ』, 
北京, 햄夏出Jt/i社, pp. 962 972.)에서 『外臺秘、뽕方』에 

서 얀용한 南北朝시기의 문헌들에 대해 대략적인 목 

치를 살필 수 있디 
55) 『며짧헬術셋』(랬tlJ:환 ±.M펴, .l~l每, 上파中짧헬院出Jtli 

社, 1989, pp. 187-190.)에 좀 더 자세힌 목록이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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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원작업이 주가되는 연구이다 이는 현 

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구되며, 모아서 복원 

한 원형의 자료를 통해서 원래 그 문헌이 성행했 

던 시기의 문화가 어떤 특정적 모습을을 띠고 있 

었는지 엿볼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黃帝內經』을 기본으로 하는 原

典學 연구에 있어서, 『內經』 연구에서 가장 기본 

이 되는 王째의 『次注黃帝內經素問』과 통일 시대 

에 정리된 문헌인 『外臺秘要』를 비교해 보는 작 

업은 『內經』이 가진 원래의 모습을 탐구하는 한 

방편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外臺秘要』에 인용된 『뻐緊方』은 현재 비 

록 실전된 책이지만, 北宋代 嘉祐 연간(1056∼ 

1063) 에 송대 校正醫書局에서 『쩌뚫秘慶』를 비롯 

한 『千金要方』, 『千金靈方』 등의 의서들의 인용과 

교감의 자료로 쓰인 문헌으로, 여기에 기재된 醫

論들은 현재 이해되는 『黃帝內經』의 醫論들과 통 

일한 사상적, 역사적 궤적을 지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剛緊方』의 서지학적 연구 

성과들을 짚어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冊I]緊方』의 저자연 “謝士泰”는 증명할 만한 

사료가 없으며, 평생의 년도를 상고할 길이 

없고,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을 근거로 판단 

하면 아마도 “齊派’ 의가에 속하는 南北朝時

期의 사람이다 

2. 『뻐j緊』의 명칭과 뜻은, 번잡한 것올 깎아내 

고 간략함을 취한다는 뜻이며, 저작시기는 

보통 六朝시대 후기로 생각된다. 그리고 北

齊에서 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3. 『冊lj緊方』은 醫論이 있고 處方이 있어서, 理

論과 治法을 모두 중시하였다‘ 

4. 이 책의 권수에 관해서는 열정하지 않으냐 

대략 10권 전후로 보인다 

『冊lj緊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5. 목차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 『매lj緊方』이 職

n빠의 虛혐에 대해 실제 엄상적으로 핵섬적 

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규범화된 n藏뼈에 

관한 醫論을 싣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따 

라서 송대 *£표醫書局에서도 교정의 자료 

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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